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국립보건

원(NIH)의 간접비 삭감이 주 전체 대학 및

생명공학 산업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경

제 곳곳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그녀는 26일 재계 관계자들과의 간

담회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월 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수억 달러 규모의 간접비를 감축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비록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지토록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생명공학의 초기단계 연

구에 핵심적인 이 기금의 지급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다. 

매사추세츠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2024

년 34억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아 미국내에

서 인구당 가장 많은 연구 보조비를 받는 주

였다. 주지사는 연례 그레이터보스톤 상공

회의소와의 회의에서 “연구에 투자되는 1

달러는 매사추세츠에 경제에2에서 3달러의

영향을 미친다” 지적했다. 

연구 정부보조금의 삭감은 생명공학계과

협업하고 있는 장비 제조

힐리 주지사, NIH 감축이
매사추세츠 경제 구석구석
에 심각한 충격

소아조로증 홍원기 씨,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태

어난 지1년부터 급속한 노화가 진행되는 진행

되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홍원기씨(18)가

오는 4월 보스톤에서 열리는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한다. 

건강한 젊은이도 쉽지 않은 보스톤 마라톤

5K,   보스톤체육협회(BAA)로 부터 참가를

허락 받은 홍원기씨의 신체나이는 90여세와

비슷한 상태다. 프로제리아(Progeria)라 불리

는 소아조로증 환자의 평균 수명은 14.5세, 최

대 수명은 20세로 알려져 있다.  곧 19세 생일

을 앞두고 있고 다리 길이도 다른 홍원기 씨의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이다. 

최근 들어 프로제리아 환자들의 평균 수명

이 연장된 것은 신약의 개발 덕분이다. 2012년

개발된 치료제 ‘로나파닙’은 평균 수명을

약 4.5년 연장시키며 최대 20세까지 생존할 가

능성을 높였다. 

한국의 유일한 프로제리아 환자 홍원기씨

가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보스톤칠드런스병원에서 치료받

으면서 친구가 된 콜롬비아 미겔과의 약속 때

문이다. 그들은 성인이 되는 19번째 생일을 기

념해 마라톤에 도전키로 한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도전을 통해 마라톤 경비는 물론 미겔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겔은 최근 들어 병세가 악화되면

서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홍씨는 미겔을 보스

톤에 초청해 치료하는 방법을 미겔의 가족들

과 논의하고 있다. 프로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홍원기씨. 평균수명 14.5세를 극복하고 현재 19살 생일을 앞두고 보스톤마라톤에 도전했다. '이 병을 극복하겠다'는 그를 4월 보스톤에서 맞이하게 될 예정이
다

▶▶6면으로 계속

19살 생일 맞아 신체나이 90에도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
보스톤서 치료받으며 만난 친구 미겔의 치료비용 모금도 

▶▶8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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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에도 대사관 및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빈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

자 = 최근 미국내에서 빈발하고 있

는 주 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사칭

전화가 매사추세츠 한인 및 유학생

들에게도 최근 집중적으로 걸려오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스톤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워싱턴부터 전화를

받고 평소 습관대로 영어로 대답하

자 상대방은 전화를 바로 끊었다.

모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지만 워

싱턴으로부터 온 전화라 받게 됐다

는 김씨는 걸려온 전화 번호가 워싱

턴 대사관을 파악했다. 대사관에 전

화를 걸어 문의하자 대사관은 개인

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

피싱 가능성을 알렸다.  

27일 보스톤총영사관에는 10여

통이 넘는 보이스피상 관련 문의 전

화가 집중적으로 걸려왔다. 보이스

피싱범들이 다른 미국내 주요도시

에 이어 보스톤의 한인들과 유학생

들까지 범죄대상으로 확대했다는

방증이다.

주미 대사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 “LA 등 한인들이 많

이 거주하는 총영사관에 미국 대사

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문의

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미

대사관 대표번호 (202-939-5600)로

전화는 물론 메시지까지 전송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보이스피싱은 '워싱턴 대사관

에 근무하는 이0 사무관인데 현재

강0를 포함한 120명의 한국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 예정으로 당신도 대상이

다'이라고 하는 등 주로 범죄에 연

루됐다고 협박한다.

미주 한국일보도 2월 초 뉴저지

의 60대 장모씨가 같은 보이스피싱

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의 일부를 내

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이스피싱

범은 장씨의 여권이 도용되어 범죄

에 연루됐다며 한국 법무부 운영하

는 것처럼 꾸며진 웹사이트를 알려

줬다.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니 장씨의 명의로 꾸며진 구속 영

장까지 화면에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최근 발달된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개인 정보

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또는 각종

법원 관련 서류가 자동적으로 꾸며

지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보스톤으로 걸려온 보이스 피싱

범들은 보스턴 총영사관 또는 다른

공관을 사칭한 후 분실물을 찾아가

라며 전화했으며, 또는 친구를 찾는

다고 위장했다. 이 같은 전화는 공

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보이스피

싱범에 속지 않지만 자칫 방심하는

경우 속아넘어 갈 수 있는 사인이므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는 즉각 동포 단체장들에게 연락 주

의를 당부했으며 총여사관 웹사이

트에도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스톤 총영사관 지은석 영사는

“경우 자칫 위험에 노출 될 수 있

으니 전화상으로는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발설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집계에

따르면 이처럼 대사관, IRS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임포스터(Imposter)

사기범으로 인해 미국내 피해자만

2023년 85만6천명에 달했다. 최근들

어 전화보다는 문자 또는 이메일 피

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5회 그레이터 보스톤 음력 설 퍼

레 이 드 (Greater Boston Lunar

New Year Rolling Parade)'가 2025

년 2월 23일 차이나타운 라이온게

이트에서 시작해 각 타운별로 돌아

가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는 '뱀의 해'를 맞아 전통 사

자춤과 한국의 부채춤 그리고 무술

공연, 퍼레이드 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수많은 방문객

이 몰려 매사추세츠 최대 규모의 설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퍼레이드는 11시 차이나 타운의

라이온 게이트에서 우 칭 화이트 크

레 인  쿵 푸 (Woo Ching White

Crane Kung Fu)의 사자춤과 전통

무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몰

든, 서머빌, 케임브리지, 그리고 벨

몬트까지 각 타운별로 시간을 달리

하며 축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베트

남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참여했

으며 한국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시

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는 서머

빌  ‘아츠앳앳더아머리(Arts at

the Armory)’에서 오전 11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행사를 개

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제선 난타

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김재휘 총

영사, PEM의 김수옥 최고 재외협

력 책임자 등이 참여해 PEM 유길

준관 재개관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벨몬트 타운 센터에

서 한국 부채춤 공연, 사자춤 공연,

쿵푸 시범 등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음력설퍼레이드, 매사추세츠
설날축제로 자리매김
차이나타운에서 벨몬트까지 잇는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축제

<전체 기사 읽기>

최근 보스톤 지역 한인, 학생 타켓 삼아 보이스피싱 집중 공략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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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펜타인 파빌리온 선정 조민석 건축가,
하버드 디자인스쿨 초청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계적인 건축가 조민석 대표의 공

개 초청 강연이 오는 3월 13일 목요

일  하버드 디자인스쿨에서 열린다. 

조민석 매스 스터디스 (Mass

Studies) 대표는 서울을 기반으로 20

여년간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해왔다.

특히 그는2024년 한국인 최초로 영

국 서펜타인 파빌리온(Serpentine

Pavilion) 초청작가로 선정돼 화제

를 모았다.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런던 현대

미술관인 서펜타인 갤러리가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청해 설계, 건

축하는 한시적 건축물로 건축계에

서 큰 명성을 날리고 있는 프로젝트

다. 

조 대표는 국내에서도 카카오 제

주 사옥,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부

티크모나코 등 프로젝트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의 건축 문

화와 철학을 세계에 알린 서펜타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 20

년간 매스 스터디스의 다양한 프로

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단순히 건축과 학생

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스턴 한인

들에도 한국 현대 건축의 흐름과 철

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하버드 디자인 스쿨 (48

Quincy Street Piper Auditorium

Cambridge, MA 02138)에서   6시 30

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스

트리밍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가 참석 가능하다. 

참 가 신 청  사 이 트 :

https://www.eventbrite.com/e/mins

uk-cho-notes-on-time-tickets-

1205981014679?aff=oddtdtcreator

온 라 인  라 이 브  스 트 리 밍 :

https://www.gsd.harvard.edu/even

t/minsuk-cho-notes-on-time/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뉴잉글랜드 지부가 주최하는

2025년 전국 수학경시대회

(NMC, National Mathematics

Competition)가 오는 4월 5일 토

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대

회는 지난 대회와 같은 장소인 뉴

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에서 개

최되며, 미국 내 4~11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다.

NMC는 매년 4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되는 미국 내 대표적

인 수학 경시대회로, 우수한 성

적을 거둔 학생들은 한화 수학 올

림피아드(Hanwha Mathemat-

ics Olympiad)에 초청될 기회를

얻는다. 올해도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한화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회는 20문항의 객관식 문제

와 5문항의 단답형 서술 문제로

구성된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이 끝난 후, 뉴잉글랜드 지

부 시상식이 즉시 열리며, 성적

상위 3명에게 각각 1등 500달러, 2

등 300달러, 3등 200달러의 상금

이 수여된다.

현재 참가자 등록이 진행 중이

며, 등록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등록은  KSEA 공식 홈페이지(

http://nmsc.ksea.o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등

록비가 부과된다. 

기존 출제문제는 과기협 홈페

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

의 사 항 은

NMSCinfo@KSEA.org로 이메

일 하면 된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주최 2025년
수학경시대회 개최

4월 5일 오후 2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진행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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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지휘자 김은선, 보스턴 심포니 지휘 데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감독 김은선씨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SO)의 첫 지휘

봉을 잡는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한국인 지

휘자인 그녀는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보

스턴 심포니 홀에서 세 차례 공연을 통해 청

중과 만난다. 이번 연주회는 ‘전쟁의 그림

자 속 음악(Music in the Shadow of War)’

이라는 주제로,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세

곡을 선보인다.

김 감독은 리아도프의 ‘마법에 걸린 호

수(The Enchanted Lake)’로 공연의 서막

을 연다. 몽환적인 색채와 세밀한 오케스트

레이션이 돋보이는 이 곡은 러시아 인상주

의 음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어 피아니

스트 이논 바르나탄(Inon Barnatan)이 협

연자로 나서 바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3

번(Piano Concerto No. 3)’을 연주한다. 바

르토크가 헝가리를 떠나 미국에서 궁핍과

병마에 시달리며 작곡한 마지막 작품 중 하

나로, 그의 음악적 여정을 감성적으로 집대

성한 곡이다. 생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바르토크의 유작이기도 하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교

향곡 3번(Symphony No. 3)’이 연주된다.

서정성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

는 이 곡은 작곡가가 망명 후 미국에서 남긴

대표작 중 하나로, 향수를 자아내는 선율과

강렬한 리듬이 특징이다.

김 감독은 선 샌프란시스코코 오페라 감

독은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파리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및 오페

라 극장에서 활동 중이다. 2021년 샌프란시

스코 오페라의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

로 취임한 그녀는 베르디와 바그너 레퍼토

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페라계에 신선

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3-24 시즌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

며, 파리 오페라에서 ‘호프만의 이야기

(Les Contes d’Hoffmann)’와 마리아 칼

라스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맡기도 했다

. 또한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바그너의

‘파르지팔(Parsifal)’을 지휘하며 탁월한

해석을 선보였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김씨는 로스앤젤

레스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디

트로이트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등 북미 주

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23년, 내셔널

브라스 앙상블과 함께 바그너의 ‘니벨룽

의 반지(Ring Cycle)’를 새로운 편곡으로

녹음해 펜타톤(Pentatone) 레이블을 통해

음반으로 발매했다.

그녀의 음악적 성과는 비평가들 사이에

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 타임스

(New York Times)는 그녀를 “클래식 음

악계의 떠오르는 별”로 칭하며, “탁월한

감각, 유연성이 돋보이는 지휘자”라고 평

가했다. 비즈니스 쿠리어(Business Courier)

는 그녀를 “역동적인 존재감과 명확한 해

석력, 표현력을 지닌 지휘자”라고 극찬했

다.

서울 출신인 김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작

곡과 지휘를 공부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

트에서 본격적인 지휘 교육을 받았다. 졸업

직후 마드리드 왕립극장(Teatro Real)의 ‘

지저스 로페즈 코보스 국제 지휘 콩쿠르

(Jesús López Cobos Opera Conducting

Competition)’에서 1위를 차지하며 유럽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턴 한

국전통예술원(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의 2025년 봄학기가 예정보

다 늦어진 3월 30일 개강한다.

전통예술원은 2022년 10월 첫 학기를 시작한

이후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

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왔다.

수업은 매주 일요일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

회에서 진행되며, 학기 마지막에는 쇼케이스

공연이 열린다.

조미나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윈터 쇼

케이스에서 박지혜 교사의 지도 아래, 기존의

임실필봉 농악 가락을 사물놀이 형태로 재해

석해 연주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밝혔

다. 또한, 지난 학기 상모놀이와 이한나 교사가

지도하는 한국무용반의 소고춤을 결합한 공연

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도 실험적이고 흥미

로운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학기에는 가야금(김경선), 아쟁(김유

나), 해금(정재니), 장구/풍물(박지혜), 한국무

용(이한나) 수업이 개설되며, 현재 전통예술원

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

다.

등록 및 자세한 정보: 

https://www.igji.org/bakta.html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2025년 봄학기 등록 시작바르토크·라흐마니노프·리아도프 명곡 연주… 이논 바르나탄 협연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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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상 유매스로웰 교수 출판 기념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윤은상 유매스로웰 마케팅 명예 교

수가 2월 22일 토요일 벌링턴 소재 레

스토랑 카페에스카드릴(CaféEs-

cadrille) 연회장에서 저서 “AI시

대 시장진입 전략”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이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출판기념회에는 온누리 교회 교

우, 서울대학 동창 등  뉴잉글랜드 지

역 한인들과 멀리 뉴저지의 친우까

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자소개

축가, 축시 그리고 하프 연주 등의 순

서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윤은상 교수는 책 소개에서 “새

로운 상품과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

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마

라톤에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그

는 보스톤 마라톤에서 서윤복, 함기

용, 그리고 이봉주 3명이 각기 다른

경쟁구도로 우승했다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신상품 신기술의

개발 경쟁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

했다. 

그는 선두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애플,  후발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수

십년 동안 선두를 유지한 코카콜라

를 예로 들었다. 특히 인공지능의 시

대가 열리면서 신제품 경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윤교수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선구기업 상품 4

가지 사례와 후발기업 케이스 4사례

를 각각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한국에 강의하러 갈

때마다 책을 쓰라는 권유를 받아 은

퇴 후 집필하게 됐다”면서  “아무

리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모

일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참석자들에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를 한권씩 선물했다. 

윤은상 교수는 유매스 로웰 캠퍼

스 마케팅 명예 교수로 서울대서 경

제학 석사를, 조지아대학교에서 금

융학 MBA를, 펜실베니아주립대서

경영과학 및 마케팅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어번(Auburn)대 조교수를

거쳐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유매스

로웰에서 연구소장, 정교수 그리고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윤은상 교수는 <뉴잉글랜드

한인사>에서 조선 보빙사의  로웰을

방문기록을 연구해 집필했다. 이를

계기로  KBS 방송 등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 역사

발굴에도 깊은 조예를 보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25일 보

스톤을 방문해 하버드 MIT 대학

원 학생들과 간담회, 하버드대 교

육대학원 특강, 벨몬트 학군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25일 임 교

육감은 하버드 MIT 대학원 학생

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

제포럼'을 개최한 과정을 설명하

며 경기도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

그는 이어 26일 하버드대 교육

대학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대

한민국 교육개혁: 개별화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특별강

연을 진행했다. 이후 교육대학원

교수들과 강연 내용을 비롯해 세

계 교육개혁에 대해 토의하는 간

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매사추세츠 최고 학

군 중의 하나인 벨몬트를 방문해

벨몬트 교육감 및 벨몬트 하이스

쿨 학생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벨몬트에는 하버드대 교수이자

벨몬트 주민인 퍼낸도 레이머스

박사가 동행했다. 

이번 보스톤 및 하버드대 방문

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교육부 등

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

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하버드대 측이 초청해 이뤄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보스톤 방문
…하버드 특강 저서 <AI시대 시장진입 전략> 출간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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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다큐멘터리 <Earl.> 특별 상영…
한국계 작곡가 얼 김 조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가 오는 3월 25일(화) 오후

5시 하버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Earl.>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버드대학교와 하버

드 음대가 공동 후원하며, 상영 후 타

이 김(Ty Kim) 감독과의 대화 및 리

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Earl.>은 한국계 미

국인 작곡가 얼 김(Earl Kim,

1920~1998)의 삶과 음악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얼 킴은 23년간 하버드에

서 교수로 재직하며 현대 음악 발전

에 기여한 인물로, 특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곡 방식으로 주목받았

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음악에만 국

한되지 않았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며

무료로 피아노를 배우며 작곡가의

꿈을 키운 그는 UCLA에서 현대 음

악의 거장 아놀드 쇤베르크에게 사

사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

하면서 그의 꿈은 잠시 중단되었다.

1941년 미군에 징집돼 정보장교로 참

전한 그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날 나가사키 상공을 비행하는 경험

을 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매카시즘 광풍에 맞서 충성 맹세 서

명을 거부했으며, 프린스턴대학교

와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

르쳤다.

특히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무엘 베케트와 협업하며 문학, 음

악, 춤, 영상이 결합된 혁신적인 형식

의 작곡 세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그

의 음악적 업적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바이올리니

스트 이츠하크 펄먼, 퓰리처상 수상

작곡가 존 하비슨, 하버드대 영화학

교수 알프레드 구제티 등이 출연해

그의 음악과 인생을 조명한다. 절친

이었던 펄먼은 얼 킴의 작품을 지휘

자 세이지 오자와 보스톤심포니와

함께 앨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영화를 연출한 타이 김 감독은 스

탠퍼드대학교 및 하버드 경영대학

원을 졸업한 후 6개의 에미상과 에드

워드 R. 머로우(Edward R. Mur-

row) 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이다. 김 감독은 2년에 걸쳐 33명을

인터뷰하며 얼 킴의 뛰어나고 복합

적이며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아냈

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뉴욕과 로스

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초청

상영을 비롯해 6개 이상의 영화제에

서 공식 초청을 받았다. 오는 6월에

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

는 사무엘 베케트 학회 컨퍼런스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서울 리움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

티재단(KACF-SF),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

하버드대학교 특별 상영회는 캠

브리지 소재 CGIS 사우스 빌딩의 싸

이 오디토리움(Tsai Auditorium)에

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

니다.

자세한 정보 및 예고편은 공식 웹

사 이 트

(www.earlkimcompos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 3월 25일 오후 5시 

장소 : CGIS South Building, 1730

Cambridge Street, Cam-

bridge, MA 02138.

예 약  :

https://docs.google.com/forms/d/1

aTavi67tHbIYABWKE6szx-

QBCEMhTLX0m26F_0NhsE7o/v

iewform?edit_requested=true

hsb@bostonkorea.com

힐리 주지사, NIH 감축이 매사추세츠 경제
구석구석에 심각한 충격
▶▶1면에 이어서

업체에서 로펌, 부동산 업계 그

리고 은행 등 여타 업체에 두세

배의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

이란 예측이다. 주지사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메달려야 하는 일”이라며 위기

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녀는 상공회의소와의 만남

에 앞선 25일 주청사에서 생명공

학 및 대학 대표자들과 보건원의

기금 감축이 미칠 파장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주청사뉴

스서비스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주 정부 내각 관료들과 매스 바

이오(MassBio) 대표부, 유매스

(.UMass) 총장들이 참석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NIH 기금 지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대학과 연구기

관들이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어

려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

다.” 고 말하고 “학부에서는

프로그램과 신입생 등록을 축소

하고 있고, 박사 과정과 박사후

과정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으

며 연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으로 2-3년 후

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연구진과   바이오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잃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실험과 연구가 중단된다면,

오랜 시간 쌓아온 성과를 잃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지사는 “현재 중국은

기금을 잃은 연구진들을 모집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면서 “트럼프의 조치가 미국

의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의 혁신은 다른 주

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서머빌에

기반을 둔 클린테크 회사 에너지

(Energy)를 예로 들었다. 이 회

사는 매사추세츠에 수백명을 고

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웨스트 버

지지아에도 거대한 공장을 운영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기금 감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

칠 것임을 시사했다. 

힐리 주지사는 단지 NIH의 기

금감축 외에 메디케이드(Med-

icaid) 연방 보조금의 축소도 병

원 운영에 타격을 가하고 저소득

층에 어려움을 주는 등 다른 경

제 분야에도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고등교육 분석가 제임스 머피

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접비 축소

가 시행될 경우 매사추세츠는

2024년 기준 5억5천만달러의 기

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타이 킴 감독 연출, 2차 세계대전과 매카시즘을 거친 음악가의 삶 조명
3월 25일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주최, 감독과의 대화 및 리셉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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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다운타운, 치안 불안감 확산, 마약, 상점절도 빈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시정부가 ‘역대 최저

’ 수준의 살인 사건 발생률을 강조

하며 도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

지만, 유독 다운타운 보스톤 만은 마

약, 절도 등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제

기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23일 보스톤 커

먼(Boston Common)과 다운타운 크

로싱(Downtown Crossing) 지역에

서는 범죄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고, 주민과 근로자들은 여전히 거

리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지도자들

과 정치인, 경찰 관계자들이 오는 2

월 27일(목)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연다.

보스톤 경찰국(Boston Police

Department·BPD) 통계에 따르면

, 2024년 다운타운 크로싱과 보스톤

커먼 지역에서 총 995건의 범죄가 보

고됐다. 이는 2023년 958건에서 증가

한 수치다. 특히 상점 절도(shoplift-

ing)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통계는 다운타운 주민협회

(Downtown Boston Neighborhood

Association)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11월 주민 32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가

"204년  초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

낀다"고 응답했으며, 90%는 "다운타

운의 공공 안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

라고 답했다.

지역 사회 지도자 리시 슈클라

(Rishi Shukla)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게 됐다"며 "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소한 3가지 구체

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다운타운의 치안 문제는 오랜 과

거부터 문제였으나 팬데믹 이후 증

가했다. 보스톤글로브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홈리스 캠프

강제 해산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했다. ‘매스 앤드 캐스(Mass. and

Cass)’로 불리는 사우스엔드와 락

스베리 경계 지역의 노숙자들의 캠

프를 철거하면서 일부가 다운타운으

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운타운 크로싱은 주요 지하철역

이 밀집해 있고, 대형 쇼핑몰과 상점

들이 모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

는 지역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범

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안 문제가 커지면서 보스톤 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23년 다운타

운의 범죄가 증가하자 2024년 3월 경

찰은 “안전 쇼핑 정책(Safe Shop-

ping Initiative)”을 펼쳐 상점과 경

찰의 협업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

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상인들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뿐만 아니라 도체스터의 사우스베

이 쇼핑센터 지역도 경찰 배치를 강

화했다. 보스톤 경찰도 다운타운이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

스톤 시의회 에드 플린(Ed Flynn)

시의원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에머

슨 대학(Emerson College), 서퍽 대

학(Suffolk University), 한 초등학교

와 어린이집이 안전 문제로 인해 불

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상에서의 마약 거래를 단속하고

경찰 순찰을 늘려야 한다"며 시정부

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기업 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

고 있다. ‘다운타운 보스톤 얼라이

언 스 (Downtown Boston Al-

liance)’, ‘매사추세츠 소매업 협

회(Retailers Association of Mas-

sachusetts)’, ‘그레이터 보스톤

상공회의소(Greater Boston Cham-

ber of Commerce)’ 등은 보스톤 경

찰과 함께 '안전 쇼핑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 상공회의소의 짐

루니(Jim Rooney) 회장은 "최근 보

스톤 경찰과 수사당국이 상점 절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

가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보스톤의

경제와 관광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운타운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일한 커스틴 우드러프(Kirsten

Woodruff)는 "이전에도 범죄 문제

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

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과 함

께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매일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하는 것

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시 당국은 범죄율 감소를 강조하

지만, 정작 거리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

장이다. 지난해 12월 미셸 우  시장과

마이클 콕스 경찰청장이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보스톤의 살인 사건 수

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콕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점 절도와 같은 ‘경

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

정했다.

다운타운 주민들은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이 일상적으

로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

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2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스톤 시의회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 인력 확대에 신중한 입

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은 더 이

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안

문제는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살인, 총기 등 강력범죄는 확연히 줄었지만 경범죄 증가 
경찰, 시 관계자, 주민 대표들, 2월 27일 긴급 회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크로싱

(Downtown Crossing) 메이시 백

화점에서 20일  오후 3시께 10대

청소년들이 한 남성을 집단 폭행

하고 가방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

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5명의

청소년들이 메이시 백화점 내에

서 한 남성을 대상으로  주먹과 발

길질을 동반한 폭행을 가했다. 이

들은 피해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

할 때 따라 들어가거나 백화점에

서 계속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촬

영했다. 이후 갑자기 가방을 빼앗

고 집단 폭행을 가한 뒤 레드라인

지하철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

대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의심되

는 청소년을 심문했으며, 이 청소

년이 협조를 거부하자 즉시 체포

했다. 

또한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가

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배포받아

주위를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다

른 2명의 가해자들을 발견해 심문

했다. 한명은 경찰의 요구에 응했

으나 다른 한명은 거칠게 반항하

며 경찰에 침을 뱉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다 체포됐다. 

체포된 청소년들은 14세와 16

세 였고 이들은 모두 폭행죄로 기

소됐다. 

이번 강도 폭행사건은 최근들

어 다운타운크로싱과 보스톤 커

먼(Bostron Common) 등지에서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

생했다. 다운타운크로싱에서는

지난해 8월 중순 한 남성이 대낮

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도 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들은

27일 시 관계자 및 경찰과 긴급 대

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운타운크로싱 백화점서 대낮에 청소년들
한 남성 폭행 및 강도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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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0만 달러 '골드 카드'영주권 도입 제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500

만 달러(약 66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부유한 개인과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유한 사람

들이 이 카드를 구입해 미국에 들어와 부

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고 세금을 많이 내며, 많은 일자

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프

로그램이 극히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영

주권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권 취득까지

도 가능하게 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새로운 골드 카드 시스템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대 도입돼 외국

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소 90만180만

달러(약 12억24억 원)를 미국 내 특정 사

업에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

출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

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과 같은 주들에

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동안 사

기 및 남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가 수

주내 시작될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최

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봤다. 또한 애플과 같은 대기업

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고급 기술 인력을

미국에 영구 거주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연

간 10,000개 비자를 할당하고, 한 국가가

최대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2022년 5년간 연장했

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은 대기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 카드 시스템

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500

만 달러를 납부하면 즉시 영주권을 제공

하는 방식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기

자회견에서 EB-5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사례를 비판하며, 새로운 골드 카드 시

스템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

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글

로벌 시민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

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익금은 미국

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

독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백악

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

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면, 쿠슈너 컴퍼니는 2017년 미국 증권거

래위원회(SEC)와 뉴욕 연방 검찰로부

터 EB-5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발 프로

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등 조

사를 받은 바 있다.

리아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됐지만 이들은

이미 많은 노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여러가지 합

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홍원기씨의 마라톤 참가는 목숨을 건 도전이라

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홍원기씨의 주치의인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는 “늙으면

유산소운동이 어렵다. 마라톤을 실제 완주할 수

는 없다고 보지만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

은 마라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홍 씨는 한국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동생 홍수아씨가 함께 참

여해 오빠가 힘들어지면 업고 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늘  변함없는 가족들의 지지가 과감한 도

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용기의 원동력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원기씨는 어린시절 자신의 병을 깨닫고 한동

안 방문을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런 마음

을 가족들과 진솔하게 나누면서 점차 극복했다.

홍씨는 “난 이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병을 꼭 이겨내고 고쳐야 겠다는 다짐을 하면

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졌고 자신의 좋아하는 일

에 집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좋아하는 히어로 시리즈 가면라이더 장난

감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당을 물리치는

‘상상놀이’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한 좋아

하는 피아노와 글쓰기에 집중한다. 12살 때부터

시작해 여전히 악보를 보지 못하는 피아노는 음

악을 듣고 외워 연주한다. 손도 짧고 다리 관절도

약해 불편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면 마치 시간

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곡의 세계로 제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패드를 통해 글을 쓰며, 배운 적이 없

어도 자연스럽게 글이 써진다고 전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마음이 좋아진다.  홍원기 씨는 “하지

못하는 것에 연연해 하기 보다는 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즐기면

서 살아가는 게 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씨의 아버지 홍성원 목사는 “사실 한국 나

이로 스무살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여러가

지로 몸은 많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골다공증

도 진행되고 있고, 간수치도 높고 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원기는 자

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늘 즐겁

게 그리고 멋지게 삶을 살아간다. 원기의 존재만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 목사는 보스턴 방문 기간 동안 홍원기씨 피

아노 연주를 선보일 기회를 갖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

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송한얼씨의 도움으로 고펀미(Go

Fundme)를 통해 4천 5백여 달러를 모았다. 보스

톤에서는 우스터레드삭스가 그를 위해 공식적으

로 후원모금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

스톤지사, 바이오테크제약협의회(KASBP), 코

리언아메리컨협의회(CKA), 뉴잉글랜드생명과

학협회(NEBS) 등도 지원에 나섰다. 보스톤지역

한인유튜버 승찬리, 아라뭐하니, 바로보스턴 등

도 홍보를 돕고 있다.  

“언젠가 프로제리아를 극복하겠다”는 미겔

과 홍원기씨의 도전이 4월 보스턴에서 펼쳐질 예

정이다. 그 즈음에는 목련도 필 것이다. 

홍 원 기 X 미 겔  고 펀 미  사 이 트  :

https://www.gofundme.com/f/help-wongi-

and-miguel-reunite-in-boston-and-fight-

progeria

editor@bostonkorea.com

소아조로증 홍원기 씨,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한다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하고 새 시스템 도입 계획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경제에 기여할 것” 주장
실현되면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상 ‘잃어버린 꿈 될 듯’

▶▶1면에 이어서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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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메디케어의 여러 등록 기간 중  두 가지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
메디케어의 여러 등록 기간 중

두 가지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

됩니다. 또한, 가정 에너지 지원 신

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

니다.

<Q1> 저의 초기등록기간을 놓쳤

습니다. 언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요?

메디케어의 초기등록기간 (Ini-

tial Enrollment Period)을 놓쳤고

특별등록기간 (Special Enroll-

ment Period)이 허용되는  변경사

항도 없는 경우라고 해도, 일반등

록기간 (General Enrollment Pe-

riod)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다음 달 1일

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

어, 3월에 등록하면 4월 1일부터 보

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입지

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월 납입 보험료가 높아지

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저는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

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 메디케어

개방등록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제

상황에 더 적합한 플랜을 찾았습니

다. 새로 찾은 플랜으로 바꾸려면

다음 개방등록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연간 메디케어 개방등록기간

(Medicare Open Enrollment Pe-

riod,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까지) 이후에 더 나은 플랜을 찾았

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개방등록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메

디케어 어드밴티지 개방등록기간

(Medicare Advantage Open En-

rollment Period)이 열리고 이 기

간 동안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

지 플랜으로 바꾸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되돌아 가면서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이 기간은 이미 메디케어 어드

밴티지 플랜에 등록된 사람만 위

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변경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Q3> 날이 갈수록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옵션이 있

나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

그램 (Low-Income Home En-

ergy Assistance Program, LI-

HEAP)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는 긴급한 가정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를 돕는 연방 정부 지원 프로

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격요건에 부합되

는 가구에 매년 현금을 지원합니

다. 이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직접

지급되거나 해당 에너지 회사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50% (예: 2인 가구의

경우 월 $2,555)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

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자산을 자격 요건에 포

함하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이 연중 내내 열려있

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

청 기간은 겨울철에 운영되며, 보

통 11월에 시작해 4월에 종료됩니

다. 요즈음이 겨울철 난방비 지원

을 신청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

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하십시

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중

국 표준어) 1-800-683-7427, (중국 광

동어) 1-800-582-4218,

(한국어) 1-800-582-4259, (

베트남어) 1-800-582-4336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Senior Assistance

Center,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전미 아태 노인센터(NAPCA)는

APIAHF(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아시아 태

평양 섬 주민 미국인 건강 포럼)과

CVEEP(Champions for Vaccine Ed-

ucation, Equity, and Progress, 백신

교육, 형평성, 진보를 위한 챔피언)

과 협력하여 백신 홍보 행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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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

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2024년 11월

∼2025년 1월) 393억3천만 달러(56조

4천582억원)의 매출과 0.89달러(1천

277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

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 매출

380억5천만 달러보다 3.3% 높은 수준

이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달러

를 웃돌았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2∼4

월) 매출이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

했다. 이는 LSEG 예상치인 417억8

천만 달러에 비해 3% 정도 높은 수치

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고, 순이익은 220억9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0% 증가했다

.

엔비디아는 전 세계 최신 AI 칩 시

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

운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은 1년 전 대비 93%

급증한 3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의

예상치인 336억5천만 달러보다 5.8%

더 많았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

(CEO)는 성명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고 말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부터 생산에

들어간 최신 AI 칩이다.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는 수요

일 1분기 매출 증가를 전망하며 인공

지능(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

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며 "AI 붐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실적 발표 후 투자자들

과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중국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그는 딥시크의 추론 모델 R1을 "뛰

어난 혁신"이라며 R1을 비롯해 추론

모델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희소식이라

고 강조했다.

그는 "R1은 전 세계적인 열광을 불

러일으켰다"며 "추론 모델은 (일반

모델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이 필

요하고 미래의 추론 모델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이 추론을 위해 맞춤 제작됐다며 이

칩에 대한 "수요는 놀라우며, 우리는

2025년에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딥시크는 가성비가 뛰어난

AI 모델로 전 세계 테크 업계에 충격

을 줬다. 이에 비싼 엔비디아 AI 칩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

망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에 17% 급락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지난 3개월

간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우리 제품

중 역대 최대"라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CEO는 "우리는 이제 막 AI 시

대의 시작점에 서 있다"며 "멀티모달

AI,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물리

적 AI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

전인 블랙웰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

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지난 분기 중국 매출이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무역

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면 절

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3D 게임을 위한 그래픽 프로

세서를 포함한 게임 비즈니스 부문

매출은 25억 달러로, 스트리트어카운

트의 예상치 30억4천만 달러에 미치

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성장 카테고리 중 하

나인 자동차 및 로봇용 칩 부문 매출

은 5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황 CEO는 "언젠가 전 세계 도로에

10억 대의 자동차가 달릴 것"이라며 "

그 모든 차량이 로봇 자동차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3.67%

상승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 이상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등 혼전

세를 나타냈다.

taejong75@yna.co.kr

엔비디아 'AI 열풍 끝나지 않았다'…실적 예상치 상회
2∼4월 첫 400억달러 돌파 전망…"블랙웰 수요 놀라워, 속도·규모 최대"

"딥시크 R1 뛰어난 혁신, 매출 영향 없고 희소식"…시간외주가는 혼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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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스포트라이트를

훔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백악관 재입성(1월20일)

이후 처음 개최한 각료 회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 대해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이렇게 촌평했다.

트럼프 2기의 신설 조직인 '정부효

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머스

크가 정식 각료가 아님에도 이날 회

의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석해 트럼

프 대통령으로부터 발언 요청을 받

은 뒤 정부 지출 삭감 계획 등을 밝힌

데 대한 평가였다.

언론에 공개된 회의 초반부에 트

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발언자로

지목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남

자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

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농담

조로 "일론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누가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

기도 했고, 참석한 각료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반응했다발언 기회를 얻은

머스크는 "우리는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 감축을 이루기 위해 빨리 움직

여야 한다"며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공무원 감축 계획에 대해 "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일을 잘하

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대로 두고 싶

다"고 했지만 "그 일이 필수적이지 않

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면 당연히 공공 급여 대상에 포함되

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머스크는 DOGE가 에볼라 예방

프로그램을 취소한 일을 거론하며 "

우리는 실수를 한다. 완벽할 수 없다

"고 했지만 "DOGE의 전반적인 목표

는 거대한 연방정부 부채 해소를 돕

는 것"이라며 "우리는 2조 달러(2천

870조 원)의 적자를 가진 나라를 유

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식 각료는 아니나 '특별 정부 직

원'이자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분류

되는 머스크는 연방 정부 공무원 감

축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

체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미국

공직 사회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온 동

시에 적법성 논쟁에 휘말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그는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착용

하는 '마가(MAGA·Make Amer-

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모자를

썼고, 검은색 재킷 안에 '기술지원

'(Tech Support)이라고 적힌 티셔츠

를 착용했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신

의 셔츠에 새겨진 문구를 참석자들

에게 보여주며 "나는 그저 변변치 않

은 기술 지원자"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 표지 모델

로 백악관 대통령 책상을 차지한 자

신의 사진(합성사진)이 등장하면서 '

실권자(實權者)' 논란이 벌어진 상황

을 의식한 듯 '의도된 겸손'의 몸짓으

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 인준

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

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도를 제안했고 스콧 터너 주택·도

시개발부 장관이 대표 기도자로 나

섰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좌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

비오 국무장관이 앉았다.

jhcho@yna.co.kr

트럼프 "누가 그에게 불만있나?"…첫 각의서 확인된 머스크 위상
정식각료 아닌 머스크 "정부지출 안 줄이면 파산…많은 살해위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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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

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

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

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

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

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

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

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

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

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

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

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

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

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

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

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

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

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

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

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

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

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

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

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는 취지다.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

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

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

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

)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

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

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

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

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

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

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

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

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

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

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

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

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

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

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

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

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

호사는 최 대행을 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

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앞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

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

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

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

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

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했다.

water@yna.co.kr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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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

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한 여권 인사로부터 받았다

고 26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

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러한 내용

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

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

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으

며, 이후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을

뒤집으며 당을 향해 '몇 번이고 탄핵

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에 내정됐던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오해로 대통령실

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

에 김 여사의 '비선 라인'이 개입한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 "與인사 '은신처 정해서 숨어라

' 조언…秋와 '국회 이동' 놓고 이견"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사

태 해결을 위해 여의도 당사로 향하

던 중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의

체포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해당 인사는 한 전 대표에게 "체포

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며 "즉시 은

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

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

신시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당사에 도착해 추경

호 당시 원내대표와 만났으나, 국회

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당 소

속 의원들의 '국회 이동' 필요성을 놓

고 이견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원

내대표 명의로 계엄 반대 입장을 명

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원내

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별

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고 한 전 대표는 전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4일 김기현·권

성동 등 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

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

국회 해산'을 거론했다고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이 '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참석자 중 누

가 국회 해산에 대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그 자리

에서 "계엄 사태 종료 이후 대통령실

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 직위 내정자와 전

화했고,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미국도 자

신의 주장에 공감했을 거라는 취지

로 말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계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

실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

졌다"고 지적했다.

◇ "尹, 당에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탄핵 부결시켜달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2

차 표결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

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2차 표

결에 앞서 약속한 '임기 단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관계자가 전한 대통령의 진의는 '마

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 자진사퇴할

생각 없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

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는 2차 표결 전날인 12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과 별

도로 만나 '한 번 더 탄핵을 부결시키

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

다고 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내 뜻

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일

부 의원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진의원들도 대통

령이 결국 구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그러면서도 '어

차피 구속될 것인데 우리의 손으로

탄핵을 가결하면 정무적 부담이 크

니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 손

에 피 묻히지 맙시다. 그러면 한 대표

대선 가도에도 안 좋다'는 주장을 폈

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김여사 비판' 김경

률 비대위서 내보내길 바라"

한 전 대표는 당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 전인 2023년 12월 말 윤 대통령

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직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갑자기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통해 전화가 왔다. '비대위

원장직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

라'는 요구였다"며 "무슨 일인지 알

아봤더니 그날 한 언론에서 여당 관

계자 멘트로 '김 여사 특검을 총선 이

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했고, 대통령이 그 멘트를 내가 한 것

으로 잘못 안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비서관에게 즉시 사표

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몇시간 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 '잘못 알았고 미

안하다'며 '사퇴 표명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했다"며 "뒤늦게 제가 한 말

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목소리를 낸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

해서도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는 김

경률 회계사를 우리 당 비대위에서

내보내길 바랐다"며 "왜 김 회계사의

발언을 통제 못 하느냐고 나를 압박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이른바 '비

선 라인'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해

서는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 전후까지 용산에

서 여러 사람이 쫓겨났고,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상당수 사람의 면면

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

장 취임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를 받은 것도 비선 라인에서 보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

속 상태에서도 연일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폭로를 빌미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신병에도 도움받으려

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명씨와 명씨 변호

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

다.

남 변호사가 지난 24일 MBC 라디

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명씨

주장을 빌려 홍 시장이 이준석 개혁

신당 의원과 명씨를 함께 만났다거

나 명씨가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는 이날 "홍 시장과 명씨

만남이 4차례나 된다"며 구체적 날

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홍 시장 측은 이 발언 다음 날 대구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완

전한 날조"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번이 9번째"라고 밝

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에는 2014년

3월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당시 경남지사이던 홍

시장이 사회를 보는 명씨와 함께 찍

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 명씨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고 주장해온 홍 시장의 말을 반박하

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내용도 폭

로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를 만난 자리

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

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발

언했다'는 명씨 주장을 전했다.

오 시장 측은 같은 날 "명태균 일당

은 막말 나열에 이어 거짓말까지 짜

내고 있다"며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는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는 것"이

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지난 20일에는 김건희 여

사가 김 전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

화라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

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부장

검사를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

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

명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오세

훈, 홍준표가 고소한 걸 알고 분하고

화가 나 3일 잠을 못 잤다. 하나씩 밝

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명씨의 잇단 폭로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씨가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韓 "계엄날 '체포 가능성' 언질받아…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

"尹, 계엄 후 만난 자리서 '국회 해산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사퇴 압박받아…김여사 비선라인 보고로 벌어진 일"

구속 상태서 연일 폭로 '명태균의 입'…
"제 살길 찾기 나선 듯"
최근 홍준표·오세훈 시장에 잇단 공세…당사자들 "명백한 허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19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20 The Boston Korea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연예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검은색 코

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노년의 남자 로렌

스(레이프 파인스 분)가 한밤중 적막이 내

려앉은 도시를 잰걸음으로 가로지른다.

그가 향한 곳은 바티칸 교황청.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은 교황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다.

평소 아버지처럼 교황을 따랐던 추기경

로렌스는 애도할 틈도 없이 콘클라베 단장

직을 맡아 차기 교황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

첫 투표 전 시스티나 성당 연단에 올라간

그는 "주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십사 간구해야 한다"는 뻔한 말을

하더니 갑작스레 안경을 벗고 계획에 없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가 투표를 위해 모인 118명의 추기경을

향해 건넨 말은 "확신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

는 죄요, 통합과 포용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

이니, 끊임없이 의심하는 교황을 내려달라"

는 것이다. 강력한 정치 연설처럼 들리는 그

의 말에 추기경들은 술렁인다.

넷플릭스 영화 '서부 전선 이상 없다

'(2022)로 호평받은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신작 '콘클라베'는 로렌스가 교황 선거인 콘

클라베를 주관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

릴러물이다. 정치 칼럼니스트 출신 작가 로

버트 해리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

작으로 했다.

로렌스가 콘클라베 과정에서 목격하는

추기경들의 모습은 야욕과 추문, 암투로 들

끓는 정치판 못지않게 살벌하다.

이들은 출신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파벌

을 만들고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는다.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를 떨어트

리려 '전략 투표'를 하거나 뒤에서 말을 맞

추는 광경은 장소만 국회에서 교황청으로

옮겨졌을 뿐 그동안 뉴스를 통해 많이 봐온

그림이다.

개혁파와 보수파로 두 동강 나 좀처럼 화

합하지 못하는 바티칸은 양극단으로 갈라

진 최근 우리의 정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

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콘클라베를 현실

정치에 빗대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 동성애와 이혼 등 가톨릭의 화두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아동 성추문 사건 같은 '역린

'을 건드리며 비판의 날을 세운다. 남성 중

심 조직에서 배제되는 수녀들에게로 시선

을 가져가기도 한다.

영화 속 교황이 개혁을 지향하고 백발의

백인이라는 점이 현 프란치스코 교향을 떠

올리게 하지만, 그는 각색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

이 최근 폐렴으로 위중한 상황인 만큼 콘클

라베 속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다름 아

닌 정치 스럴러물을 보는 듯한 재미에 있다

.

로렌스가 추기경들의 민낯을 하나씩 벗

겨내고 투표를 거듭할 때마다 긴장감으로

인해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 빠른 템포의 현

악 기반 OST(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스타

일리시한 편집까지 더해지며 몰입감이 어

마어마하다.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과 로렌

스의 마지막 선택은 저절로 '아멘'을 읊조리

게 할 듯하다.

로렌스는 추기경들에게 교황 자리에 욕

심이 없다고 내내 강조하지만, 이야기가 전

개될수록 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 어려워진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자

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플라톤의 격

언을 들은 그의 표정은 미묘하다. 어쩌면 이

작품에서 신의 가장 잔혹한 시험에 드는 인

물은 로렌스일지 모른다.

로렌스를 연기한 파인스는 이 역할로 다

음 달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

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다. 1996년 '잉글리

시 페이션트' 이후 29년 만의 노미네이트다.

북미 개봉 이후 커리어 중 가장 뛰어난 연기

라는 극찬을 받았다.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아그네스 수녀

역의 이사벨라 로셀리니는 전체 러닝타임

중 7분 51초만 등장했지만, 강렬한 연기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콘클

라베'는 이 밖에도 작품상, 각색상 등 총 8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3월 5일 개봉. 120분. 12세 이상 관람가.

야욕과 추문, 암투로 들끓는 교황 선거…영화 '콘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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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

박을 기대하며 도박장에 모인다. 도박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베팅한 즉시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를 바로 안다. 만일 도박 베

팅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일주일 후에 알려준

다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도 일반인은 어떤 기업에 투자

한 후 주식가격을 수시로 확인한다. 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지만, 어떤 기

업의 경영, 제품, 재무제표, 등은 주식가격처

럼 자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투자

자의 마음은 조급하다. 단기간에 수익이 발

생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마음이 도박하

는 마음과 비슷하며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금액으

로 투자 돈이 불어나기 위해서 즉 돈이 복리

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585씩 한 해에

$7,000 (2025 IRA)를 10% 이자로 투자한다

고 가정하자. 10년 후는 약 $12만 불, 20년 후

는 $42만 불, 그리고 30년 후는 약 120만 불로

불어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함

께하면 2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나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의 대부분은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

기에 여윳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은 분명 흘러가고 언젠

가는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다. 은퇴한 후 부

부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생

활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런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

면 세금 절세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

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

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

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 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

ing)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

봉 5% 투자에 90% 매칭 한다고 하자. 한 직

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

칭해 준다. 이것이 진짜로 공짜 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

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

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

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

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

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많은 직

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5년 기준으로 $23,5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

봉 10만 불에서 $23,500을 투자하면 $76,5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

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 $31,0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

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된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

리 멍거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물가가 오른

다, 경제 침체기가 온다, 전쟁이 난다, 이자

율이 오른다, 등을 걱정하며 투자하지 않았

으면 2023년 24% 그리고 2024년 23%라는 놀

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

자하면 누구나 재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

(Warren Buffett)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

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부유해지기는 매

우 쉽다’고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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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3월 2일 - 3월 8일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

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

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쥐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뭔가

사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

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3, 6일 주의.

소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

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

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합

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

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 매매나 거래하기에 유리할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있

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

범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

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장벽도 무너질 것입

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8일 길일. 6, 7일 주의. 

용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

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

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

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

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 5일 길일. 4, 7일 주의.

뱀띠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 되는 일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

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

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말띠 | 깊이 생각해 보아야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

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3, 7일 길일. 6, 8일 주의.

양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한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7일 길일. 6, 8일 주의.

닭띠 | 대책을 세워 놓아야

● 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

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하

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원숭이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개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

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

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 이병

헌 감독과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공동 연출한 김혜영 감독

의 첫 장편 영화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스스로를 직접 돌봐야 하는 소녀

인영(이레 분)의 꿋꿋한 성장기를

그린다. 제목은 영화의 주제를 담

은 말이자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주

문이다.

인영이 처한 환경은 불우하지

만, 정작 그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

고 무료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주

눅 드는 법이 없어서다.

한국무용을 하는 그는 서울국

제예술단 에이스 나리(정수빈)가

"빈티 나는 애가 싸가지도 없냐"고

공격해 오면 "내가 엄마 아빠가 없

어서 가정교육을 유튜브로 독학

했다"고 웃으며 되받아친다. 유일

한 쉼터인 월세방에서 쫓겨나자

아무도 모르게 연습실에 숨어 살

기도 한다.

이런 인영을 관객은 무한 응원

하게 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드

는 건 어쩔 수 없다. 제대로 된 어

른이 그를 돌봐주기를 바라게 될

때쯤 예술단에서 마녀로 불리는

감독 설아(진서연)가 등장한다.

설아는 한밤중 연습실에서 인영

을 맞닥뜨리고 그의 처지를 알게

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무뚝뚝한 말투로 고민을 상담

해주는 약사 동욱(손석구)도 인영

의 팍팍한 삶에 소금 같은 존재다.

인영에게 작은 호의를 보내는 주

변 인물 면면을 보면 '한 아이를 키

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

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

초청돼 수정곰상을 받았다. 어린

이·청소년 영화를 소개하는 부

문으로 "엄격함과 규율, 생동감과

멈출 수 없는 생명력, 모녀 관계,

사랑과 상실, 야망, 경쟁, 연대 등

모든 것이 등장인물의 복잡한 감

정 속에서 전개되며 그런 점에 매

료된다"는 평을 받았다.

26일 개봉. 102분. 12세 이상 관

람가.

▲ 백수아파트 = "세상에서 제

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용

역 깡패? 경찰? 금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동네 오지라퍼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온 동

네를 휘젓고 다니는 누나 거울(경

수진)을 가리키며 두온(이지훈)

이 말한다. 거울은 별다른 직업 없

이 돈벌이도 하지 못하는 백수지

만, 넓은 오지랖 탓에 늘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린다.

영화는 그가 이사한 아파트에

서 새벽 4시만 되면 쿵쿵대는 소리

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

린다.

거울은 모든 집의 전수조사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이웃 지원(김

주령), 경석(고규필), 샛별(최유정

)과 친분을 쌓는다. 이들은 거울과

함께 6개월째 자기들을 괴롭히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평범한 소시민의 추리극을 그

린다는 점에서 이요섭 감독의 '범

죄의 여왕'(2016)이 떠오르지만, 거

울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스토

리를 이끄는 덕에 한국형 '어벤져

스' 같기도 하다.

영화 '화차', '신세계', '대호' 등

에서 연출부로 참여한 이루다 감

독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편 영

화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시

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돼 제작됐

다. 배우 마동석이 제작에 참여했

다.

26일 개봉. 98분. 12세 이상 관람

가.

rambo@yna.co.kr

'멜로가 체질' 감독이 건네는 위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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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카리

스마 넘치고 야망 있는 대기업 상무로

변신한 박형식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드라마 '보물섬'이 시청률 6％대로 출발

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드라마 '보물

섬' 첫 회 시청률은 6.1％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대산그룹 회장비서

실 대외협력팀장인 서동주(박형식 분)

가 회사를 제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이 담겼다.

서동주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을 둔 연

로한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우현)의 곁

을 지키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잡을 기회

를 노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법학 대학원 석좌 교수 염장선(허준

호)은 대산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

는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돈과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전 검찰

총장 출신 염장선은 자기 조카를 차강천

의 외손녀와 결혼시키며 대산그룹을 본

격적으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한

다.

'보물섬'은 첫 회부터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냈다.

주로 밝고 따뜻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

여온 박형식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눈길

을 끌었고, 허준호의 존재감 뚜렷한 악

역 연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몰입감

을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첫 회 시청

률은 5.6％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국정원 '에이스' 요

원 정해성(서강준 분)이 고종 황제의 사

라진 금괴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 고등

학교에 학생으로 위장 잠입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나 정해성은 안면이 있는 오수아

(진기주)를 담임으로 만나게 되면서 일

이 꼬이기 시작한다. 과거 술자리에서

만나 정해성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오수아는 정해성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고, 그를 엄하게 단속하

기 시작한다.

'언더커버 하이스쿨'은 서강준의 전역

후 첫 복귀작으로, 코믹과 액션,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재미를 녹여냈다.

서강준은 문화재를 밀반입하는 무리

를 추적해 단숨에 제압해내는 액션 연기

부터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서 능청스럽

게 넘어가는 코믹 연기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낸

다.

박형식의 무겁고, 강렬한 연기 변신…
'보물섬' 6.1％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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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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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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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지드래곤, 정규3집 '위버멘쉬'로 컴백…발매 직후 음원차트 정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

드래곤이 25일 오후 2시 정규 3집 '

위버멘쉬'(Ubermensch)를 발표

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이 정규 앨범을 발매한

것은 2013년 9월 '쿠데타'(COUP

D'ETAT) 이후 11년 5개월 만이다

.

앨범명인 '위버맨쉬'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인 '초인'에서 따왔

다. 앨범 표지는 맨발의 지드래곤

이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모습을 표

현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투 배드

'(TOO BAD)를 비롯해 선공개곡

'파워'(POWER)와 '홈 스위트 홈

'(HOME SWEET HOME), '드라

마'(DRAMA) 등 8곡이 담겼다.

타이틀곡은 흥겹고 리드미컬한

비트가 특징인 곡으로 한국계 팝

스타 앤더슨 팩과 협업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특별 출연했다

.

반면 발라드곡 '드라마'에서는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에 맞춰 영

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활용한 가

사로 눈길을 끌었다.

앨범은 발매 직후 '투 배드'가 멜

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정상을 석권

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멜론 '톱 100'

차트에서는 '홈 스위트 홈'이 3위, '

드라마'가 5위에 오르는 등 수록곡

전곡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최근 MBC 예능 '굿데이'에 출

연 중인 지드래곤은 다음 달

29∼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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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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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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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몇

해전 한국 영화의 제목이다. 제목

치고는 길다. 그런데 말의 출처는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라 했다. 한자어가 어려운데 '覺今

是而昨非’이다. ‘지금은 옳지

만 과거는 그르다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다.

구절을 뒤튼다. 昨是而今非. ‘

그때는 맞았다만 지금은 맞지 않

다.’ 문구 역시 어렵다만, 귀에

마냥 낯선 글귀는 아닐 것이다. 한

번 더 손을 댄다. ‘그때는 잘나갔

는데, 지금은 시원치 않다.’

독일이 한창 잘나갈 때다. 유럽

의 리더로 손색이 없었다. 메르켈

총리 시절을 말한다. 그의 실적을

보면 대단하긴 하다. 도덕적으로

도 흠결이 없어 완벽했는데, 색깔

이 완전히 다른 정치세력과도 소

통할 수있었다 했다. 원전폐기, 모

병제 실시, 동성 결혼등 진보적 이

슈까지 수용했다는 거다. 게다가

문호를 개방해 난민 100만명을 받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

이 짙던 그이였으나 진보세력까

지 품기도 했다던가. 그런 독일도

이젠 빛을 잃어가는가?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동반자

관계이다. 캐나다 역시 휘청인다

했다. 트뤼도 총리가 물러난다 했

다. 젊고 잘생긴 영화배우와 같다

던 그 총리 말이다. 그이 역시 명

분과 가치를 자국의 실리보다 앞

자리에 세웠다고 했다. 그의 이민

정책 덕에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

었다는 거다. 덕분에 실리가 우선

인 미국 트럼프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처지에 몰렸다 했던가.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의 한마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

째 주. 조롱섞인 말임에 틀림없는

데, 캐나다 국민에겐 모욕에 가까

울 언사이다. 하긴 이젠 멕시코를

포함해 캐나다에 관세를 무려

25% 씩이나 부과한다고도 했다(

보스톤코리아, 2-1-2025). 결정을

보류한다 했다만, 엄청난 세금임

에 틀림없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리더이고

큰손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여차

하면 이런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했던가. 힘있는 편에서

내지르는 으름짱이 아니겠나 싶

다. 모두 움추릴 수밖에 달리 뾰족

한 방책이 없다. 

귀거래사의 첫 구절이다.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

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

가.’ 뒤늦은 감은 없지 않다만,

너나 없이 깨달을 각覺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깨닫고 있던

가? 한국 역시 돌아가야 할텐데,

명분인가 실리인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

태 15: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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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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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제3차 필리핀 40여개 지부 발대식을 마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은 지난해 11월 ‘제2차 필리핀 16지부 발대

식과 횃불기도회’를 마치고 2025년 2월 12

부터 22까지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

사와 3명의 임원 목사들이 참여해  ‘제3차

필리핀 40여개 지부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

및 횃불기도회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놀라

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행

복하고 감사하다는 현지인들의 말이다. 지

난 2차때의 칼로칸본부와 톤도본부를 이어

서 제3차에는 퀘존본부, 블라칸본부, 베네수

엘라본부를 포함 합하여 70여 지부가 생긴

것이다. 

필리핀 지역은 무덥고 환경 조건이 열악

한 곳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도 무

더위를 식히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목사와 임원목사들이 사

역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한

국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용사

들도 ‘필리핀 사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용사

로 지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푯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300용사 부흥단> 표어 “큰 용사여 여호

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

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

라 하셨느니라”(신 2:25)

말씀을 표어로 삼아 한걸음 한걸음 전세

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 지부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골목골목마다 소리가 끊어

지지 않도록 하여서 천하만민이  하나님 앞

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

오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

인 것이 확실하다.

단체(300용사 부흥단)가 시작된 지 이제 3

년 밖에 되지 않지만, 뉴욕과 LA, 일본, 사이

판 그리고 필리핀의 뜨겁게 타오르는 횃불

기도회는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확산되고

있다. 놀라움이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이

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

도다’ 사사기의 기드온을 세워 이끄시던

하나님의 군대 바로 < 300용사 부흥단>이 그

용사들이다.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사는 말한다. 나는 그저 ‘기드온의 역할

’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것뿐

이라고 말이다.

필리핀 지역<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

회’의 사역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도 지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

단다. 30여 지부가 늘면 100개 지부가 탄생하

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지부마다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총재 정주

갑(Paul Jung)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이 원

하시면 필리핀에서 ‘만명 집회’가 열리는

현실이 다가올 것 같다고 말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한다.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2025년에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필리핀 지역 본부장들과 지부장들의 얘기

를 따르자면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 여러 단체가 집회를 열고 기도회를 해주

고 먹을 음식을 나눠주고 갔지만,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지금까지의 여

느 단체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준

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보아도 여느 단체

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넉넉하지 않은 단체라는 생각을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

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단체인 것이 분

명하다. 그래서 그 순수함과 진실함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

국기도회’를 최우선으로 한다. 지금에 처

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뉴욕과 LA 지

역), 일본, 사이판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 열

방으로도 ‘횃불의 불씨’가 확장되기를 기

도하고 있다.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곳은 ‘파

키스탄’, ‘튀르키예’,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느 곳이 열

릴지 우리는 모를 일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

고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는 것이다. 할렐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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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붙여

진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

부가 백일해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사례가 나왔다. 사망자는

생후 2개월 영아로 통상 생후 2개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알

려졌다. 

현재 백일해는 올해 들어 높은 확산세를 보

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31명에

그쳤던 환자 수가 지난해 292명으로 늘었고 올

해는 현재까지 무려 3만332명으로 급증했다. 환

자 연령대는 7~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

돌 이전 영아 환자도 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2022~2023) 병원을 찾은 백일

해 환자는 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명의 환자가 다녀갔다. 대부분 10~12 세 어

린이 환자였다. 특히 10 월과 11 월에만 27 명의

환자가 집중돼 현재까지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일해는 성인 무증상 감염이 어린이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추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상

황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여파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

국에서는 2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은

영아 10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3 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일해는 보르데렐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강

력한 기침 증상이 특징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

져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

로 시작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이 진행되

다가 수 주에 걸쳐 발작적이고 심한 기침이 나

타나며, 기침 끝에 "웁"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

복기에는 기침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복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 곤

란, 무호흡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일해 검사는 코, 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균을 배양하는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

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를 주

로 사용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이 충분하지

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는 감

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은 DTaP 또는 Tdap 백신이 효과

적이다. 이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

만 접종 받은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

정 주기에 따라 접종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 초기에는 항생제 치

료가 전염성을 줄이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인 DTaP백신은 생후 12

개월 미만 영아에게 2,4,6개월에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생후 15-18 개월과 만4-6세 아이들이 대

상이다.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은 만 11-

12세에 1회 접종이고 성인은 10년마다 추가접

종을 권장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첫 첩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

도록 임신 3기 (27-36 주)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

는 부모나 의료종사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침이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되거나

특별한 기침 소리가 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

아야 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전 세계적으

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백일해에 대해 휴람의

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 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예방접종 적극 참여해
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
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예방접종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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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Artist in Korea, Fan (taegeu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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